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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감천), 경기 화성(시화호)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 경기도

화성시(시화호)에서 각각 11월 25일, 11월 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감천)와 국립환경과학원(시화호)의

정밀검사 결과, 12월 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

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